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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화학사업은 장남에게!
차남 채동석 사장 백화점 경영으로 … 채형석 부회장 그룹 총괄

애경그룹의 후계구도가 장․차남의 수직적 역할분담 체제로 마무리됐다.

애경그룹은 채동석 애경백화점 전무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채형석 부회장은 백화점에서 손을 떼

게 될 것이며, 채형석 부회장은 장영신 회장 대신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경그룹의 후계 구도는 주력기업인 애경산업과 애경백화점의 경영을 장영신 회장의 사위인 안

용찬 사장(44)과 차남인 채동석 사장(39)이 각각 맡고, 그룹 전체를 채형석 부회장(43)이 총괄 조정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종전까지 애경그룹은 안용찬 사장과 장남 채형석 사장이 두 주력기업을 분담하는 Two Top 경영체제를 유

지하고 차남인 채동석 사장이 형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쳐왔다.

애경그룹의 경영구도 변화에는 최근 센트럴시티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일들이 후계구도에 변화를 준 것으

로 보이며 채형석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채동석 사장은 임원 시절에도 별도의 사무실 없이 사장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등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

었고, 더군다나 애경백화점이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수원역사점이 2003년 2월말 오픈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차남에 잔뜩 무게를 실어주는 인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신임 채동석 사장은 백화점 업계에서는 드물게 30대에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이라크 전쟁과 북핵 위기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경영을 맡게 된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란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채동석 사장은 성균관대를 나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MBA(경영학석사)를 취득했으며 애경화학 감사, 애

경백화점 이사 상무 전무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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